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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신학생들이 심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

는데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굴에 갔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심정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나의 심정 받아 너희 선생 외치고 

너희 선생 심정 받아 

부흥강사, 수련원장이 외치고 있구나

이 심정에 불붙여 뛰는 자 있는가 하면 

그렇지

심정에 불붙다 냉랭해진 자 있구나

왜 냉랭해졌느냐

심정의 맥이 끊어졌구나

피가 순환되지 못하듯 

심정의 순환이 막혀 있구나

모터가 돌면 전체가 돌아야 하는데 

가다가 막힌 곳이 있으니

정비해야 한다.

(주님, 어디서 막혔나이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 심정의 맥이 끊긴다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 주관에 갇힌다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자 

자기 생각에 갇힌다

(그럼 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심정의 맥이 끊어지는 

것인가요?)

나의 온전한 진리와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다가

너희의 생각이 걸림돌이 되고 

사고로 막히며

너희의 철학에 막혀 버리니

너희의 것을 다 버리도록 하여라

심정의 맥이 끊어지니 

냉랭하여지고 

냉랭하여지니 

굳어지고 

굳어지니 

죽은 듯하지 않느냐

냉랭한 자 나를 대면할 수 없으니

나의 용광로 같은 

지혜와 말씀과 성령을 쏟아 부어라

막힌 것을 뚫으며 

끊어진 것을 이으며

막힌 것을 보수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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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며칠 동안 이 도표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런

가요?)

나의 사랑아

중심자에게 흐르는 심정이 

가면서 차원이 달라짐이 아니냐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못하니 

너희 선생에게 들어야 옳지 않느냐

너희 선생에게 들어야 하는데 

너희 선생에게 듣지 못하니

시대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게 들어야 되지 않느

냐

25도 12.5도 

너희에게는 과분한 것이요 큰 것이니



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심정을 사모하라

나의 마음의 흐름이 이들을 통해 흘러가니

너희는 어서 그 심정의 맥이 흐르는 곳에서 

너희 심정의 단비를 촉촉이 채우며

마른 심령 되어 살지 말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단비에 목을 축여라

스스로 터진 웅덩이는 

언젠가 말라 균열되니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

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에 족하지 말고 

나로 주는 심령의 단비 

심정의 폭포수를 마셔라

너희가 그 물을 마실진대 배부르며

나를 아는 지식이 출중해지며

지혜가 샘솟고 지식이 자랄 터이니

너희가 부족함이 없으며

너희가 해갈되리니

이러한 심정의 흐름이 

나의 섭리의 체제요

뜻이요 법이요 섭리이니

너희는 나의 방법대로 

나의 체제대로 하여라

그것이 내가 낸 길이요

그것이 내가 준 방법이요

그것이 내가 준 살 길이요

그것이 내가 주는 응답이니

너희는 여호와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오직 나를 두드려

진정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니라 


